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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김종진 경사, 관제 철저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

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최우수1·우수1·장려2)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우수 관제사로는“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되었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하였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

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